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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일 오후전남광양시금호동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클래식 23라

운드전남드래곤즈와제주유나이티드의경기전남이 3대 1로승리해 700경기출장기록을세운전

남김병지가동료들로부터헹가래를받고있다 연합뉴스

전남 드래곤즈의 수문장 김병지가 K리

그의역사가됐다

살아있는 전설 김병지가 지난 26일 광

양 전용경기장에서열린제주유나이티드

의클래식23라운드의경기에모습을드러

내면서 700경기 출장이라는 대위업을 달

성했다 K리그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

김병지는 매 경기 최고령 출전 기록도 늘

려가고있다 45년 3개월 18일 700경기출

장 날 김병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

령기록도다시썼다

1992년김병지의역사가시작됐다울산

현대 소속으로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

그는데뷔첫해 10경기를소화했다 포항

서울 경남 그리고 전남의 유니폼을 입으

면서기록도함께쌓여갔다 경남FC 소속

이던 2012년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그는

600경기를 채웠다 그리고 2013년 전남의

수호신으로 변신해 700을 향한 질주를 이

어갔다 2년9개월 만에 100경기가 더해지

면서그의 700경기기록이완성됐다

올스타 최다 출전(16)의 주인공이기도

한 김병지는 2000년에는 역대 올스타 사

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골키퍼 출신 MVP

가됐다 4차례K리그최고의골키퍼로이

름을 올렸고 특별상도 9차례 수상했다

FA컵 최다 출전(38경기) 기록도 그의 몫

이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김병지 그

의도전은계속된다 한편전남은 700이라

는 숫자가 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

선김병지를앞세워 31 승리를거두고값

진승점 3점을더했다 김여울기자wool@

한국 축구가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

(EAFF) 축구선수권대회(8월 19일중

국우한) 우승을위한첫걸음을내디뎠다

울리슈틸리케감독이이끄는남자축구

대표팀은 27일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

(NFC)에소집됐다

2008년이후 7년만에우승을노리는이

번 대표팀 명단은 K리그와 일본(5명) 및

중국(3명) 리그에서활동하는선수들로구

성됐다 손흥민(레버쿠젠)과 기성용(스완

지시티) 등유럽파선수들은제외됐다

특히 대표팀은 평균 연령이 24세로 젊

은 피가 대거 수혈되면서 슈틸리케 감독

부임이후 가장젊은팀으로꾸려졌다

이날낮 12시까지예정된소집에는오전

11시10분께 임창우(울산 현대)를 시작으

로 23명 가운데 16명이집결했다 광주FC

의이찬동(22)도모습을드러냈다일본및

중국 리그 선수 대부분은 이날 오후부터

31일까지순차적으로대표팀에합류한다

올해 프로 2년차인 이찬동은 올림픽 대

표팀에서는이미자신의존재감을알렸지

만 A대표팀 자격으로 파주NFC에 온 것

은이번이처음이다 지난해광주FC에입

단한이찬동은프로데뷔첫해주전자리를

꿰찼을 정도로 투지와 함께 기량을 인정

받고있다

광주FC가 챌린지(2부리그)에 올해 클

래식으로승격하면서이찬동역시자신의

진가를 더욱 발휘하고 있다 이날 오전

NFC에 입소한 이찬동은 대표팀에 처음

발탁돼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다며 후

회없이경기할생각이라고밝혔다 이어

매 경기 최선을 다했던 게 (대표팀 발탁

이라는)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

몸을 날리는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발탁

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

는그러면서 간절하게절실하게할생각

으로 왔다며 몸싸움과 수비력 등 나만

의 장점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

졌다

애초 대표팀에 선발된 골키퍼 김진현

(세레소 오사카)은 지난 22일 오사카에서

열린 경기에서 쇄골을 다쳐 이날 모습을

드러내지못했다김진현을대신해이범영

(26부산아이파크)이입소했다

이날오후 5시첫훈련을시작한대표팀

은 31일출국해 8월 2일중국과의 1차전을

시작으로 일본(8월 5일) 북한(8월 9일)과

잇달아맞붙는다 연합뉴스

700경기 골문지킨김병지 K리그 역사썼다

슈틸리케호첫승선광주FC 이찬동의각오

매경기최선나만의장점보여줄것

축구대표팀파주NFC 소집동아시안컵 7년만의우승 첫걸음

45년 3개월 18일 최고령출전제주 3대 1 꺾고대기록자축

전남드래곤즈

한국미국일본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

를 한 시즌에 석권한 전인지(21하이트진

로)가세계랭킹 9위에올랐다

전인지는27일발표된여자골프세계랭

킹에서지난주 11위에서 9위로두계단상

승했다

26일 경기도여주에서끝난한국여자프

로골프(KLPGA) 투어 제16회 하이트진

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는 올해

US여자오픈과 일본여자프로골프

(JLPGA) 살롱파스컵 등 한미일 메이

저 대회에서 1승씩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

했다

전인지는 13일 끝난 US여자오픈에서

우승하고 나서 세계 랭킹 10위에 오른 이

후 지난주 11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가 이

번주에는 9위로도약했다

박인비(27KB금융그룹)와 뉴질랜드

교포 리디아 고(18) 스테이시 루이스(미

국)가 여전히 1 2 3위를 지켰고 김효주

(20롯데)와 유소연(25하나금융그룹)의

4 5위도 변함이 없었다 JLPGA 투어 센

추리21 레이디스토너먼트에서정상에오

른안선주(28)는 30위에서 26위로소폭상

승했다 연합뉴스

전인지 세계 랭킹 9위로 껑충

헹가래받는 삼촌

전인지(하이트진로)가 제16회 하이트진

로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한 후

트로피를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

박인비 1위리디아고 2위


